
팀버랜드�주식회사는�뉴질랜드에서�가장�큰�인공조림지인,�세계적으로�유명한�카잉가로아�산판�189,000�헥타르를�포함한�
총�225,000�헥타르의�FSC�인증�조림지들을�세계�유수의�산판�소유주들을�대신하여�관리하고�있습니다.
산판�소유주들을�대신하여�팀버랜드는�수출�대행업체를�통해�대량의�라디아타�소나무�원목들을�다음과�같은�형태의�상품
들로�세계�각국에�수출하고�있습니다.

• 가지치기한�무절�원목,�부분적으로�가지치기한�반무절�원목
• 구조재용�원목
• 기둥용�원목
• 일반제재용�원목�(A와�K�등급)
• 산업용�원목�(KI와�PULP원목)
• 우드칩

산판�소유주들은�장기투자의�가치와�중요성을�잘�인식하고�있으며�미래의�생산량이�지속적으로�증가될�수�있는�영림계획
을�기대하고�있습니다.
이를�위하여�카잉가로아�산판에서의�지속�가능한�보속�생산을�통해�FSC�등급의�균일한�품질의�수출용�원목을�연중내내�끊
임없이�생산하고�있습니다.�
이는�북섬�중앙에�위치한�카잉가로아�산판의�좋은�지리적�위치와�평평하고도,�배수가�잘되는�부석토�토양에�기인하는�것�
입니다.
팀버랜드는�현재�운영�계약을�통해�연간�3백5십만�M3가�넘는�수출용�원목과�우드칩의�생산�및�선적항까지의�운송을�관리
하고�있습니다.
카잉가로아�산판의�요충지에�위치한�카잉가로아�원목생산시설(KPP)을�포함한�기계화된�벌채�및�생산시스템을�통해�매우�
효율적인�공급체계가�운영되고�있습니다.
보다�향상된�효율성과�최상의�고객만족을�위해�수출용�원목�집하장,�철도운송,�항구의�하역시설�및�해상운송을�원활히�운
용하고�있습니다.
수출용�원목과�우드칩의�해외판매와�해운운송은�팀버랜드를�대리하여,�뉴질랜드�수출상을�수상했던�퍼시픽�포레스트�프로
덕츠�(PFP)가�담당하고�있습니다.�PFP는�선박운용,�용선,�국제무역에�대한�신뢰할�수�있는�경험을�바탕으로�인도�및�중동
을�포함한�아시아의�대부분�중요항구에�수출을�수행하고�(또는,�수행예정에)�있습니다.
기타�해외시장들에�대해서도�수출가능성을�지속적으로�검토하고�있습니다.
PFP의�큰�사업규모로�말미암은�효율적인�최소경비의�해운운송�역시�기대되고�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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